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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분장 전문업체 ‘Cell’ 

괴물, 부산행 등 200여편 

작업

유명 감독들 러브콜 한 몸

에 받아

영화 ‘괴물’, ‘광해’, ‘국제시

장’, ‘부산행’, ‘택시운전사’, ‘

신과 함께’는 모두 천만 관객

을 넘어선 흥행작이다. 이 영

화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. 

엔딩 크레딧에 공통으로 등

장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

다. 바로 특수분장 전문업체

인 ‘테크니컬 아트 스튜디오 

셀(Technical Art Studio-Cell)’

이다. 셀은 전 특수분장 팀 동

료였던 황효균 대표와 곽태

용 대표가 의기투합해 2003

년에 설립했다. 16년이 지난 

지금 셀은 충무로에서 내로

라하는 감독들이 가장 먼저 

찾는 특수분장 팀이 됐다. 황 

대표와 곽 대표는 영화 ‘부산

행’으로 제37회 청룡영화상

에서 기술상을, ‘대호’로 제

53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기

술상을 타기도 했다. 최근에

는 ‘엑시트’, ‘봉오동전투’, ‘기

생충’, ‘사바하’에서 특수분장

을 맡았다. 황효균 대표(43)

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.

◇ 충무로에서 주목받는 

특수분장 전문업체

- 자기소개를 해달라.

“특수분장 팀 테크니컬 아

트 스튜디오 셀(Technical 

Art Studio-Cell) 대표를 맡

고 있는 황효균이다. 현재 곽

태용 대표와 공동대표다.”

- 테크니컬 아트 스튜디

오 셀에 대해 소개해달라.

“전 특수분장 팀에 동료

로 있었던 곽태용 씨와 2003

년도에 같이 설립했다. 그리

고 이희은 실장이 합류하면

서 팀이 꾸려졌다. 영화나 방

송에서 필요한 특수분장, 특

수소품을 전문으로 하는 팀

이다. ‘신과함께:죄와 벌’, 

'1987', ‘옥자’, '곡성', '검은 사

제들', '암살', ‘도둑들’, ‘광해, 

왕이 된 남자’ 등 국내 많은 

영화, 방송에서 특수분장을 

맡았다. 현재는 ‘킹덤 시즌2’, 

‘반도(부산행2)’, ‘서복’ 등의 

작품을 진행 중이다. 셀의 직

원은 총 16명이다.”

- 팀 내에서 각자 하는 분

야가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

다.

“나랑 이희은 실장은 미

술파트를 맡고 있다. 예를 들

면 부검실에서 해부되고 있는 

더미(dummy·실험용 인체 모

형)를 만들거나 젊은 사람을 

노인처럼 늙어 보이도록 만

들고 또 마른 사람을 뚱뚱하

게 보이도록 인조 피부를 붙

이는 작업을 한다. 곽태용 대

표는 애니메트로닉스 (Ani-

matronics·사람 또는 동물을 

본떠 만든 공기·유압 또는 전

기 힘으로 움직이는 로봇) 파

트를 맡고 있다. 단순히 얼굴

이나 손 모형만 만들면 부자

연스럽다. 더 진짜처럼 보이

게 하기 위해 모형 안에 기

계장치를 넣어 얼굴이 표정

을 짓고 손가락이 움직이도

록 만든다.”

- 특수분장사 일에 대해 

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나.

“특수분장은 영화나 드라

마에서 실제 배우가 할 수 없

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. 팔

이 하나 절단됐다거나 부검

이 필요한 장면은 배우가 직

접 할 수 없지 않은가. 우리가 

현실에서 볼 수 없는 괴물이

나 좀비 등의 캐릭터를 만드

는 역할도 한다. 장비를 만드

는 것도 특수분장사가 하는 

일이다. 최근 개봉한 영화 ‘

엑시트’에서 가스가 나오는 

장치도 ‘셀’에서 만든 거다. 

또 싸우는 장면에서 필요한 

야구 방망이나 각목, 쇠파이

프, 칼 이런 것들도 진짜를 쓰

면 위험하니까 위험하지 않

게 우리가 특수소품들로 만

든다.”

- 특수분장은 감독이 요구

하는 건지. 아니면 시나리오

를 보고 직접 결정하는 건지 

궁금하다.

“먼저 시나리오가 나오면 

시나리오를 보고 특수분장이 

필요한 장면들을 파악한다. 

특수분장 혹은 소품이 필요

하다고 예상되는 부분을 먼저 

만들고 나중에 감독님과 연출

팀과 회의를 해 추가로 필요

한 것을 결정한다. 컷이나 카

메라 앵글은 어떻게 되느냐

에 따라 특수분장을 전체를 

할지, 부분을 할지 아니면 제

작 없이 갈지가 달라지기 때

문이다.”

 

◇ 특수분장을 위해 해부학 

공부도 해

 

- 우리가 실제로 보기 힘

든 신체 장기나 조직을 구현

할 때 어떤 걸 참고해서 만드

는지 궁금하다.

“요즘은 스크린이나 TV가 

화면도 커지고 화질도 좋아졌

다. 그래서 만든 게 가짜 티가 

나면 몰입에 방해가 돼 최대

한 실제처럼 만들어야 한다. 

예전에 영화 ‘해부학교실’ 할 

때는 실제 의대생들이 하는 

카데바(해부용 시신) 실습에 

참관하기도 했다. 장기 모양, 

크기, 근육들이 어떻게 생겼

고 색깔은 어떤지 배우기 위

해서다. 아무래도 인체 모형

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해부

학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다. 

평소 법의학 책도 많이 본다. 

둔기로 맞았을 때는 어떤 상

처가 나고 뾰족한 칼에 찔렸

을 때는 어떤 식으로 피부가 

손상되는지를 공부하기 위함

이다.”

-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은 

얼마나 걸리는지.

“보통 인체 모형 하나에 1

개월~1개월 반 정도 걸린다. 

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하기 

때문이다. 머리카락 같은 것

들도 하나하나 심는 거다. 머

리카락 심는 것만 해도 두 명

이 일주일 동안 심어야 한다. 

부검용 인체를 만들 때는 두 

달이 걸리기도 한다.”

-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했

다.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

면.

“‘부산행’ 이나 ‘킹덤’이 기

억에 남는다. 좀비가 외국 캐

릭터다 보니 우리나라에선 좀

비 분장이 흔치 않았다. 그래

서 걱정을 많이 했다. 그런데 

관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

다. 그래서 보람을 느꼈던 것 

같다. 또 영화 ‘광해’도 기억에 

▲ Cell 황효균 대표. 황 

대표가 특수분장을 하고 있

는 모습./ 본인 제공

▲ 셀의 특수분장을 받은 '오마이비너스' 때의 배우 신민아(왼쪽), '허삼관' 때의 배우 윤은혜(오른쪽)./셀 제공 (...3 페이지에서 계속)


